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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유기질비료, 석고를 이용한 북방지역 토양의 유기물과 옥수수 생산성 증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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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북방지역의 경작지는 기후조건에 의해 생산 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고 부족한 경작면적지로 인해 집약적 농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중 벼와 옥수수가 주요한 생산 작물로서 이들은 지력 소모가 커서 비료의 지속적인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은 지

형·추운 날씨·에너지 부족 등 인하여 목축업이 발달하기 어려운바, 가축분 퇴비를 유기비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작물 줄

기 등의 부산물을 동물 사료로 활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토양으로 환원되는 유기물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화학비료 및 유기

물의 부족, 연작, 높은 경사도에 의한 양분 유실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북한 토양의 황폐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방

지역의 식량작물 재배지에서의 지력 조기증진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유기질비료(퇴비)를 우선으로 하고 화학비료의 보충 시

비기술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적정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포장 실험을 통해 화학비료, 퇴비, 석고를 이용한 토양 내 비료 무기화도 및 유기물 함량 및 옥수수 작물의 생산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포장실험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의 밭에서 이루어 졌다. 실

험에 사용된 토양은 양토(loam: sand 47.1%, silt 18.8%, clay 34.1%)였으며, 비료 처리수준은 옥수수 재식 1달 전, 총 8개의 

구획을 나누어 화학비료(chem), 퇴비(org), 석고(gyp)를 조합(control, chem, org, gyp, chem+org, chem+gyp, org+gyp, 

chem+org+gyp)하여 처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옥수수 종자는 교잡종(F1) 강일옥 (Non-GMO)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제공받았으며, 이를 포트에 파종하여 모종으로 포장에 재식간격 30 cm씩 총 800주를 이식하였다. 실험 기간동안 옥수수 성장

주기별로 토양을 채취하여, pH, EC, 총질소(TN), 총탄소(TC), 무기태질소(IN), 용존유기탄소(DOC), 유효인산(AP), 토양입

단을 분석하였다. 옥수수는 최종 수확시점의 줄기의 길이, 건중량, 열매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석기간 동안 pH는 화학비료와 석고가 들어간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최종적으로 유기물과 석고를 투입한 구획에서 가

장 높은 pH를 나타냈다. 또한 무기태질소는 화학비료와 석고 혼합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질산태 질소의 경우 무처리구와 

석고처리구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용존 유기 탄소는 전반적으로 옥수수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

였으나, 퇴비가 들어간 처리구에서 높았다. 토양 입단의 경우 무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2000-1000 ㎛ 의 함량이 증

가하였고, 특히 석고 처리구에서 250-53 ㎛ 의 함량이 가장 높았다. 옥수수 생산량은 화학비료, 퇴비, 석고가 혼합된 구획에서 

가장 높았으며, 줄기의 건중량의 경우 퇴비와 석고 혼합 구획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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